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▷ �알마는 아르파라 행성에서 온 외계인 난민입니다. 살고자 지구로 오지만, 외계인 난민을 바라보는 지구인의 냉
혹한 시선에 정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. 지구인의 차별, 편견 어린 태도에 알마의 기분은 어떠했을까요? 만약 
나라면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?

▷ 지구인은 알마 같은 외계인 난민에게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었나요?



▷ �학교 친구들과 다르게 시오와 윤설만은 외계인 알마를 진심으로 걱정합니다. 두 사람은 알마를 어떻게 생각했
고 알마를 보호하고자 어떤 행동을 했나요?

▷ �주변의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외계인 알마를 지키겠다는 시오의 마음은 굳센 ‘용기’로 이어집니다. 위험에도 
불구하고 외계인 살인사건의 진실을 파헤친 시오처럼 나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용기를 낸 경험이 있는지 생
각해보세요.



▷ �위의 장면을 읽고 내가 생각한 ‘공감’이란 무엇인지 적어보세요. 나 아닌 타인의 마음에 공감한 경험이 있는지
도 함께 고민해보세요.

“지구인들 중에는 너처럼 좋은 사람들이 더 많겠지? 난 그렇게 믿고 싶어.”

“일부 시위대들이 눈에 띄어서 그렇지, 드러나지 않은 곳에서 너희를 응원하는 수

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있어.”

알마가 심드렁하게 물었다.

“그건 우리를 동정해서겠지? 우린 외계 난민들이잖아.”

“솔직히 그런 마음도 있을 거야.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너희들에게 공감

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?”

“공감이라고?”

“그래, 공감. 너희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일 거야. 왜냐하면 우리 

지구인들도 언제 외계 난민이 될지 모르니까.”


